
(서울=뉴스1) 이재명 기자 = 김영호 통일부 장관(오른쪽)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29

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'북한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' 현인그룹

대화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. 2023.11.29/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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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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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하는 김영호 장관·송상현 전 소장


